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삼정 KPMG내부회계관리제도 TFT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

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는 K-SOX(*) Newsletter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

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

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

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

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OX: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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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19.4.1)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제도 관련 조치 강화 

 개정 개요 

-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음 

-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 외감규정 시행세칙(‘19.4.1) 원문 다운로드 

 조치양정기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용 신설 

- 보도자료상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개되지는 않은 내용으로, 위법동기(고의 

여부)와 위법행위 중요도 판단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용이 신설되었음 

▷ (위법동기 중요도) 형식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명백히 거치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 중과실로 판단될 수 있음(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Ⅲ.2)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보는데,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회계정보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중과실로 판단 가능 

□ 이때 “직무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 하나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기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있음 

▷ (위법행위 중요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조치가 가중될 수 있음(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Ⅵ.2) 

□ 위법행위에 대한 기본조치 가중 사유 중 하나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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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19.5.23] 

 개요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 발행 후 회사의 재무제표(주석사항 포함) 

수정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여 재발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사항을 안내함 

- 관련 보도자료 다운로드 

 정정횟수 현황 

- 최근 3년간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증가율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의 

증가율을 상회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외부감사 대상회사 27,114사 29,263사 

(△7.9%) 

31,473사 

(△7.6%)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현황 

969회 1,230회 

(△26.9%) 

1,533회 

(△24.6%) 

-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정정횟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증가율은 상장법인 수의 중가율을 상회함 

 정정공시 기간(정정공시일-최초제출일) 현황 

- 최초 공시 이후 1개월 이내 정정이 다수(44.0%)를 차지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경과되어 정정한 경우도 상당수(10.7%) 포함함 

 시사점 

- 기업은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 

- 기업은 회계처리 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할 필요 

-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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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2018 Internal Controls Survey 

Global KPMG는 재무보고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 담

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설문의 결과를 정리

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기업은 통제의 합리화와 테스

트 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IT, 

Data 등을 활용한 통제 자동화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반수의 기업이 재무

보고 내부통제 문서화 및 테스트에 IT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등)을 도입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Global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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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

적정 또는 위반 시 제재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

상의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

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8 사업연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가 이루어짐

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에 비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고는 국내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을 제공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의 제재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출처] 삼정 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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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

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

께 정리 

 

내부회계관리자 임면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4.12) 

Q. A사가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회계 또

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상근이사 중에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과 관련하여 A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나 증빙을 갖춰

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인사발령 공고와 같이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

는 없는가? 

 

A. 질의한 A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만 정해져 있고, 

‘임면절차’는 따로 없으므로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으며, 내부적으로 임명에 대한 문서

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정해야 하는 바, A사의 ‘임면절차’에 대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충분한지에 대

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

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

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

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

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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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

요건 및 임면절차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날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3.4) 

Q.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와 내부화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에 각

각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가 서명하는 란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을 찍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A.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날인은 동 

보고서의 취지상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요하는 것으로, 서명, 기명날

인 또는 서명날인 중 어느 방법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명, 기명, 기명날인의 일반적 의미는 아래와 같음 

 

'서명'은 문서 등에 스스로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을 말함. 이것을 '자서'라고도 하며, 

법률상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리고 '서명'은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기명'은 스스로 성명을 쓰지 아니하고 타인이 써도 좋고, 고무인·타이프 등을 사용하

여도 좋음. 이 점에서 스스로 성명을 쓰는 '서명'과 다름. 상법과 어음·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법에서의 증권적 채권에 관하여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음(민510).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이 있음. 

 

'서명날인'은 자서인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날인'하는 것을 뜻함 

 

민법 제510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

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

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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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국내 동향 

 "중견기업도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비해야" [이데일리] 
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14일 개최 [조선비즈] 
 코스닥 ‘내부회계관리’ 부담 완화…’무더기 상폐’ 막는다 [머니투데이] 
 거래소-한공회,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역량 제고 MOU 체결 [뉴스토마토] 
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1년간 운영 [서울경제] 

 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 내부통제 잘하는 증권사는…미래ㆍ NHㆍ유안타 순 [헤럴드 경제]  
 

해외 동향 

 SEC Moves to Ease Audits for Smaller Companies [WSJ] 
 Internal Audit’s Changing Role in a Chang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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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67266224600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9/2019050900794.html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161537201831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89043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61&py=348&sx=361&sy=348&p=UMOhvdpVuFZsstUqm/ossssstyo-026370&q=%27%C8%B8%B0%E8%B0%B3%C7%F5+%C1%A4%C2%F8%C1%F6%BF%F8%B4%DC%27+1%B3%E2%B0%A3+%BF%EE%BF%B5&ssc=tab.news.all&f=news&w=news&s=Op6IF5L7va5viavnWw3IpQ==&time=1558665230664&a=nws*h.tit&r=1&i=88000108_000000000000000003540134&g=011.0003540134&u=https%3A//www.sedaily.com/NewsView/1VHWGRPK7C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82500008?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82500008?input=1195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404000263
https://www.wsj.com/articles/sec-moves-to-ease-accounting-requirements-for-smaller-companies-11557411945
https://www.corporatecomplianceinsights.com/internal-audits-changing-role-in-a-changing-technological-environment/


 

Ⅴ.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사)감사위원회 포럼 내부회계관리제도 세미나 

 일 시: 2019년 6월 27일(목) 09:00~12:20 

 장 소: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9:00 ~ 9:30 

[30분] 
참가자 등록 

9:30 ~ 9:40 

[10분] 
축사 금융위원회 

09:40 ~ 10:00 

[15분] 
기조 강의 

최중경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10:10 ~ 11:10 

[60분] 

주제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황근식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1:20 ~ 12:20 

[60분] 

주제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과제와 

대응방안 

정현 파트너 

(안진회계법인) 

12:20~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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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Contacts   

  

  

  

  한은섭 부대표  허세봉 전무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K-SOX TFT Leader   

   이주한 전무 

전용기 전무 

한상현 전무 

김민규 상무 

김유경 상무 

박상옥 상무 

신광근 상무 

이성노 상무 

이종우 상무 

전원표 상무 

전현호 상무 

정  헌 상무 

황구철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금융 산업 부문 담당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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